
2010년 3월 27일 예술단에게 주는 나의 사랑의편지(100115)-김형순

(2010년 1월 15일 하나님의 날 기간동안에는 온 교인이 다 참여해 영광도 돌리고 찬양제도 하며 다양하게 영광을 돌렸

습니다. 

저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드렸고 이날 특별히 심정깊은 곡들을 선택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 "계시는 계시를 

주는 자가 주지 않으면 받을수 없다"는 말씀과 함께 예술단에 관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. )

예술단 말씀 줄게! 

예술은 나를 만나는 것이다. 예술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. 

살아있는 예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.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온 천하에 한 분밖에 없는 존재자 주 하나님께 

영광 돌리는 것이다. 

하늘예술을 하는 자들아! 너희의 삶이 예술이 되어야 한다. 나를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. 

너희 정성과 사랑이 온 몸과 맘으로 그 예술로 드러나야 한다. 너희의 정성이 그 예술에 녹아나야 한다. 

예술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할수 없기도 하다. 

너희 삶이 찬양이 되고 너희 삶이 나와 붙어있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에술을 할수 있다 

세상의 예술은 자신을 과시하며 자기 노력으로 어느 경지에 도달하지만 그 곳에 이른다 해서 기쁨이 영원하지는 않다. 

진정 예술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예술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있다. 하나님을 모르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. 하나님

은 모든 예술의 창시자이며 모든 예술의 시조이시다. 하나님의 마음을   위로하라. 영원한 그 위엄을 찬양하는 것이다. 

너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함이로다. 

(다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) 

너는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.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짓고 너를 만든 나 여호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지어다. 자만하지

도 말지며 교만하지도 말지며 자랑하지도 말지며 오직 은밀히 역사하는 나를 의식하여라. 내가 온 천국과 세상을 만들

었음이로다. 나로 인해 지음받은 너희 모든 자로부터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고 그 상을 줌이라.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. 

나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드려라. 너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만난 예술은 이 시대를 알리는 복음의 나팔이 되리라. 나

는 너희 예술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노라. 그 이름과 말 한마디 그 행동도 다 보고 있노라. 너희의 마음을 늘 깨끗이 

하고 새롭게 하며 사랑으로 포장해 그 영광 나에게 돌릴 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. 

하늘나라는 그 자체가 예술이니라. 

(다시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) 

모든 하늘천인들은 찬양한다. 몸으로 마음으로 늘 예술을 한다. 그들은 마음과 행동이 일체되어 나를 찬양하며 찬미한

다. 너의 육의 모습이 영의 모습이다.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너의 찬양과 예술을 내가 다 받노라. 살아있는 모든 것

은 예술이다. 

그 살아있는 의미도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자들을 볼 때 나의 마음도 아프다. 

하늘섭리예술단 너희는 내가 사랑해서 기른 나의 사랑들이다. 늘 내 곁에서 영광돌릴 지어다. 찬양할지어다. 비파와 수

금으로 바이올린과 경음악으로 무용과 발레로 기타와 피아노로 모든 악기와 춤으로 나를 찬양하며 그 입술로 나를 찬양

하는 자 너희는 이 시대를 밝히는 하늘의 예술단이구나. 

한 사람의 기준자가 서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. 너희를 관리하느라 너희 선생은 수많은 눈물을 뿌렸다. 너

희는 그 수고와 애씀의 터전위에 세워졌으니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세상바다에 눈 돌리지 말고 나에게 영광 돌

려다오.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안다. 지금은 비록 부요하지 않다 해도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나를 얻지 않았느냐? 

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며 오직 나만 바라보고 가자.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내가 뽑고 길렀느니라. 아니냐? 너희

를 위해 흘린 내 눈물을 잊지 말아다오. 사랑한다. 너희 모두 하늘신부로구나. 너희 모두 내가 사랑해서 키운 자들이로

구나. 사랑한다. 진정 사랑해. 너희 영을 온전히 만들고 나와 동행하자.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? 하



고 여쭈어 봤더니 그래 내가주었다.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노라. 

(예수님, 하늘예술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수 있나요? 그 옆에 갈수 있나요?) 

하늘의 다양한 예술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. 그 웅장함에 놀랄 것이다. 그 기쁨은 누구도 줄수 없는 극치의 기쁨이 

될 것이다. 구하여라. 내 앞에 올수 있게 꾸준히 자기 달란트를 개발하고 살아야 한다. 예술단이 아닌 자라도 내가 예술

단으로 여기며 키우는 자들도 많다. 그들은 그 삶이 예술이 되고 그 삶이 다윗처럼 늘 나를 찬양하노라. 사랑한다, 섭리

의 모든 사람들아! 

너희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하여 늘 하늘을 찬양하여라. 


